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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 방안 연구

-중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

김 현 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본 논문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해결의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자의 자연사상을 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 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 방법으로

도덕경과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본 자료로 삼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

들을 활용하였다.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자연(自然)을 천지만물의 움직임으로 보았고,무위(無爲)는 인간의 움직

임으로 보았다.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의 원리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무위(無爲)는 의미상 구별이 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즉 자연(自然)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

이라면,무위(無爲)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그리하여 노자는 무위

자연(無爲自然)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환경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도는 환경윤리

와 생태철학의 근거가 된다.즉 도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탈인간중심주의,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순환체계가 그것이다.또한 무위로부터 환경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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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의 덕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배려의 자애(慈)와 욕망을 그치는 검소

(儉),공생과 조화의 겸손(謙)등이다.

우리의 환경윤리교육은 첫째,교육 내용의 설정에 있어서 대체로 과학 기술적,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고 둘째,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하

고 학년 간,교과 간의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며 셋째,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

한 실정이다.환경윤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로는 첫째,환경윤리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각 과목끼리 연계가 부족하고 혼재되어 있으

므로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자연 친화적 인식으로의 전환과 경쟁적 이익추구와 욕망충족에 대하여 반

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무위(無爲)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셋째,주입식 강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넷째,집

중이수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시행돼야 한

다.등이 있다.

이러한 근거와 현실 파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환경윤리교육 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이것은 서구적

사고로부터 노자의 환경윤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다.노자는 자연과

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이를 이용,파

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

을 인식하고 자연이법(自然理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사고방식으로부터 전환하여 노자의 자연관이 말하는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갖고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인위적 작

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이

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환경윤리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이고,체험적인 환경윤리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무위자연의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노자의 자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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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무위(無爲)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노자가 말

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인간은 무

위(無爲)의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그렇다면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그것은 물(水)의 덕행(德行)이며 이를 가리켜 노자는 상선(上善)이라 말한

다.또한 노자는 유약(柔弱)을 강조하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의 세

계로 돌아가는 것과 무극(無極)으로 돌아가는 것 즉 양극의 대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런 극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과욕을 억제하

고 소박(素朴)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다.

셋째는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환

경윤리교육은 자연,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

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또한 다른 환경 교육적 접근이 통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

요하며,이는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연관된 문제이다.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방법에서 효과적으로 실

시되고자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환경윤리의식은 인지적,정의적,행위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중

심의 참여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특성,내용과 형식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

다.

넷째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다.가능하면

초기에는 관찰,게임,현장견학 또는 방문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활

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과제학습,사례학습,문제해결학습 등의 개별학습 활동

또는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야외학습,영상자료,슬라이드나 화보,책에 의한 인쇄자료 순서로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행 과정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즉 다루는 내용과 대상을 의도

적으로 한정시키고 있고,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물 들인 2차,3

차 자료 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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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오늘날 인류는 자연과학에 기반하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이제까지 없었던 풍

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는가 하면 미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위험 중에 환경위기는 우리 인류에게 닥친 가장 근

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생명체들이 하루에도 약 1백여 종 이상 소멸하고 있으며,오존층의 파괴는 그 정

도를 더해가고 있고,1)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2011년도 말경 태국에서 대홍수나 해년마다 더 잦아지는 미국의 거대한 허리케

인 및 토네이도,폭우와 폭설,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무더위와 한

파 등이 일어나고 있고,또한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상 이변을 비롯한 환경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연관되어 확산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점이다.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

서는 환경문제 해결책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

이다.예를 들면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상 최대의 국제 회의라고 하는 ‘리우

정상회담(1992년)’이나 그 후속으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 가능

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WSSD)’에서도 논의는 무성했지만 그 실천은 아직

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환경’과 ‘국익’두 가지의 가치 가운데 늘 상 우

리는 후자를 우선시해 왔고,현 상황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2)따라서 환경 문

제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고,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너무도 당연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긴

급하게 해결 되어야만 할 실천적 과제임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반드

시 개선되어야 함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위기는 어디서 초래된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는 우선 산업화로 인한

각종 오염 물질 배출 및 자원의 고갈을 가져오게 하여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

1)서규선,문종길(2001),「환경윤리와 환경윤리 교육｣,경기:인간사랑,p.17.

2)김일방(2005),「환경 윤리의 쟁점｣,서울:서광사,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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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를 더 이상 분할 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입자’이며,자연 세계는 이러한 입

자들의 분리와 결합 등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기계론적 자연관,그리고 자

연현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양태들을 무시해 버리고 단순히 일

반적인 인과법칙으로 환원시켜 재구성하는 환원주의적인 자연관에 의해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위한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만 보는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한 철학적 검토가 없는 인간 중심

의 가치관과 세계관,그리고 윤리의식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

로 현대 환경 위기의 극복은 과학기술에 의한 해결책과 사회제도적 해결책과 함

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 즉,가치관적 접근방법인 의식 전환이 요구된

다.즉 자연 환경 위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3)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연 환경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다각도로 보는 인간

의 시각을 만들어야 하며,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지녀야 하는지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자연관을 새롭게 전환함에 있어서 노자의 자연사상을 환경윤리학

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노자의 자연사상4)에 의하면 자연은 ‘道의 작용’에 의해 ‘인위(人爲)’함이 없이

‘무위(無爲)’하며,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무위자연

(無爲自然)은 인간들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드러

나 있다.즉,인간과 자연을 둘이 아닌 하나로 바라보는 일원론적 세계관과 탈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어 오늘날의 환경위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이

라 할 수 있다.물론 노자의 자연사상이 현대 환경 위기를 단숨에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자연관을 바꾸는 것

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전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자연사상과는

3)문민정(2008),「노자사상과 환경윤리적 의미｣,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p.1∼2.

4) ‘자연사상’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자연관’,‘자연철학’등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위의

규범으로서 생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가치체계라는 의미에서 ‘자연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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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결과들을 교육에 적용해 보고자 한

다.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의식의 변화를 꾀함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교육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왜냐하면 중학생은

가치관의 형성기에 들어섰지만 그 능력이 아직 덜 갖추어져 있는 관계로 기존의

사상 즉 현대 과학문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자연사상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잘

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도덕적인 실천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환경윤리교육은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

이러한 환경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중학교

과정에 기존의 도덕과와는 별도로 환경관련 교과목을 독립적인 선택과목으로 설

치·운영하고 있고,관련 과목들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도록하고 있다.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환경과목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환경윤리

교육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시점에서 도덕과에서의 환경

윤리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다루는 내용이 근본적인 가치관과 실천의지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에서 환경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를 중심으로 노자의 자연사상을 적용하여 올바른 자연

관 형성과 그 실천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실천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에 의한다.｢도덕경(道德經)｣을 근거로 노

자의 자연사상을 연구한 결과물들과 그동안 발표된 많은 관련 교수학습 방안 등

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연에 대한 바른 윤리의식과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순서와 범위로 Ⅱ장에서는 노자의 자연사상에 대해서 도와 덕,무위자

연과 덕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환경윤리적 의의를 논한다.Ⅲ장에

서는 현행 중학교 과정에서 행하고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의 환경관련 교과와 도덕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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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살펴 본다.Ⅳ장에서는 노자의 자연사상을 적용하여 환경윤리교육의 근본

적 문제인 가치관의 형성 내지 전환을 이루어내는 방안과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과 그에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논문은 중학교 도덕과 내용에 한정하고 다루는 학습 내용도 학생 개

개인의 의식과 의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둘째,노자사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 중 자연사상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즉 도와 덕,무위자연과 그 덕목으로 대상을 좁혀서 논한다.

셋째,현행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적용과정이 다르거나 내년에 바로 다른 과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등이 문제가 있는데 일괄하여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

과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도덕과 이외의 환경 관련 교과의 내용도 참고하지

만 본 논문은 환경교육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차원의 환경윤리교육에 한정하여 다룬다.

넷째,사용하는 자료는 원 자료를 목적에 따라 비교 분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물 들인 2차,3차 자료 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용된 「도덕경(道德經)」의 해석은 김하풍(2008),｢빈 마음으로 읽

는 노자 도덕경｣,서울:문예출판사.오강남(2008),｢도덕경｣,서울 :현암사.임채

우(2001),｢王弼(왕필)의 도덕경｣,서울:예문서원.최진석(2002),｢노자의 목소리

로 듣는 도덕경｣,서울:소나무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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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노자의 자연사상과 그 환경윤리적 의의

노자는 도가의 시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그가

저술한 「도덕경(道德經)」 책 한 권뿐이다.이런 노자의 철학적 배경에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인간이 만든 문명과 문화에 대해 부

정적 비판의식이 기초가 되었고,이러한 비판의식이 노자 철학에 크게 영향을 미

쳤다.

노자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 주장하였다.자연을 보

면 규칙이 있으면서도 없고,없으면서도 있는 듯,자연의 순환을 거스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인

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여,자연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무시하였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규칙과 질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인위적인 제도를 만

들고,도덕적 가치를 내세웠으나 그로 인해 인간의 사회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

고,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어 혼란만 가중 되었다고 주장하였다.5)

원래 자연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한다.’,‘싫어한다.’와 같은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다만,보이지 않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한 결 같이 움직일 뿐이다.

노자는 당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생각된 유가를 주로 비판하였

다.우선 노자는 유가가 만들어 놓은 예법이나 규범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

였다.오히려 이를 따르느라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 적용하다보니 혼란만 가중되

며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유가의 ‘인의예지

(仁義禮智)’사상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거짓된 행동과 교묘한 술수를 쓰게 되었

다.그래서 유가의 사상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짓과 도적질을 가르친다고 하면

서 인간 사회의 윤리와 가치문제에 대한 유가적 사상의 허점을 통렬히 비판하였

다.‘인의예지(仁義禮智)’라든지 예법에 의한 정치란 사실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

5)안종수(2006),「동양의 자연관」,한국학술정보(주),p.19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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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이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

신의 자연스런 본성(本性)을 좇아 도(道)를 따르는 참다운 삶을 권하였다.6)

이처럼 노자는 인간의 만든 인위적인 제도나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인간의 삶

이 아닌 자연의 순리를 한 결 같이 따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이상적

이라 생각하였다.

노자의 철학의 주된 내용은 무위(無爲)의 철학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도(道)에

대한 개념과 기능,도(道)와 만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작위(作爲)하지 않은

유유자적함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노자 사상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도와 덕(道德)

노자의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도(道)와 덕(德)이다.먼저 도

(道)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호하며 복잡하다.7)그는 도(道)를 무

(無)라고 하였고,천지 만물의 생(生)에는 반드시 도(道)가 있다고 하여,만물의

근원이라 하였다.그러나 도(道)는 이 만물의 근원에 붙인 임시적인 이름에 불과

하다.만물의 근원인 도(道)는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도(道)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그래서 “말할 수 있는 도(道)는 항상 변하지 않는 도(道)가

아니요,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이름이 없는 것

이 천지의 시작이요,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8)라고 하였다.

도(道)는 한정되지 않는 실재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타낼 수 없으나 노자는

이 실재를 대(大)․허(虛)․무(無)․무극(無極)․곡신(谷神)․현빈(玄牝)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감각이나 사고로 알 수 없는 만물

의 근원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단지 도(道)는 만물의 근원 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자가 도(道)를 무(無)로 봤다는 것이다.여러 곳에서 그

는 도(道)를 무(無)와 허(虛)로 표현하면서 만물의 근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9)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무(無)는 단순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6)임채우(2001),「왕필(王弼)의 노자」,서울:예문서원,p.23.

7)풍우란(1999),｢중국철학사-상｣,박성규 역(1999),서울:원미사,p.283.

8)｢道德經｣1장,“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9)안종수(2002),「동양철학의 흐름」,서울:소강출판사,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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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분에서의 참된 모습과 뿌리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무(無)는 단순히 유

(有)와 무(無)의 구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덕목들을 초월하고,

의지를 가지고 만물들을 지배하지 아니하며,가만히 저절로 생성․변화하도록 그

냥 둔다.이것을 노자는 무위(無爲)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의도적으로 무엇을 하

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그래서 그는 “도는 항상 하는 일이 없지만 아니 하는 일

이 없다.”10)라고 설명하였다.의미를 가진 존재가 없어도 이 세계는 스스로 잘

운영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노자는 가지고 있었다.11)

한편 노자는 덕(德)을 어떤 본질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그

도(道)의 본질 또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道)의 개념

은 현실로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다면 추상적이고 공허한 사변적인 것

에 불과하게 된다.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덕

(德)12)이다.다시 말해 덕(德)이란 현실 및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인식으로부터 나

온 개념이고,도(道)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 추상적·보편적 사유의 산물이다.따라

서 도의 정확한 인식은 덕(德)의 파악으로부터 주어진다.13)

노자가 말하는 덕(德)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통하여 발휘되는 도의 공능(功能)

이다.14)“도(道)는 만물을 신생하고,덕(德)은 만물을 양육한다.”라고 말하였다.15)

즉,도(道)는 천지만물의 생성원리이며 만물의 근원이다.또한 덕(德)은 한 사물

의 생성원리라고도 볼 수 있고,덕(德)이란 “도(道)의 거처”이며 “도(道)가 사물에

깃든 것”이라 볼 수 있다.16)그리고,덕(德)은 오직 도(道)만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道德經)」 38장에서 덕(德)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10)｢道德經｣,37장,“道常無爲 而無不爲名.”

11)안종수(2002),전게서,p.39∼ 44.

12)허만헌(1997),「노자의 인간관 연구」,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p.15∼ 18.

13)조현규(2001),「동양윤리사상의 이해」,서울:새문사,p.136.

14)박덕인(2004),｢노자 사상의 환경윤리적 함의｣,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p.42.

15)｢道德經｣,51장,“道生之 德畜之.”

16)풍우란(1999),전게서,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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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덕(노자의 덕의 개념:上德)은 덕(德)이 아니다.그러므로 덕(德)이 있다.즉,가

장 훌륭한 덕(德)은 덕(德)을 의식하지 않아 오히려 ‘덕(德)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덕(유가의 덕의 개념:下德)은 덕(德)을 잃지 않는다.그러므로 덕(德)이 없다.

즉,정도가 낮은 덕(德)은 덕(德)에 얽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덕(德)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상덕(上德)은 무위(無爲)하여 무엇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즉,가장 훌륭한 덕

(德)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덕행(德行)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므로 자연스럽다.

하덕(下德)은 유위(有爲)하여 무엇을 위해 행한다.즉,정도가 낮은 덕(德)은 의

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부자연스럽다.

상인(上仁)은 유위(有爲)하되 무엇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즉,가장 훌륭한 인

(仁)은 의도적으로 어진 행위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

지 않아 자연스럽다.

상의(上義)는 유위(有爲)하고 무엇을 위해 행한다.즉,가장 훌륭한 의(義)는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로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하여 부자연스럽다.

상예(上禮)는 유위(有爲)하여,누가 바로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멱살

을 잡는다.즉,가장 훌륭한 예(禮)는 의도적으로 예절 행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

들이 잘 따라하지 않으면,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잡아 이끌어서 강제로 예

절 행위를 시킨다.

그러므로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고,즉,이 때문에 무위자연의 도(道)가 사

라지고,무위자연의 도(道)가 사라진 후에 무위자연의 덕(德)이 나타나고,

덕(德)을 잃은 후에 인(仁)이고,즉,무위자연의 덕(德)이 사라지면 인위적인 인(仁)

의 도덕이 나타나게 되고,

인(仁)을 잃은 후에 의(義)이고,즉,인위적인 인(仁)의 도덕이 사라지면 인위적

인 의(義)의 도덕이 나타나게 되고,

의(義)를 잃은 후에 예(禮)이다.즉,인위적인 의(義)의 도덕이 사라지면 인위적

인 예(禮)의 도덕이 나타나게 된다.

무릇 예(禮)는 충과 신의 엷음이며 어지러움의 시초이다.즉,예(禮)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참다운 마음(정성과 믿음)이 엷어져서 생긴 것이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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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어지러워진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17)......

여기서 덕을 상덕(上德)과 하덕(下德)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덕(德)이 사

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덕은 사람의 수양이나 교

양정도에 따라 차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바로 도(道)에 합치되는 상덕(上德)은 과연 어떤 것일

까?그 덕(德)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67장에서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보배가 셋이 있어 그것을 지니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이고,(慈)

둘째는 검소함이고,(儉)

셋째는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不敢爲天下先)

자애로우니 용기를 낼 수 있고,

검소하니 너그러울 수 있고,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으니 영도자가 될 수 있다.

자애를 버리고 용기를 내거나,

검소함을 버리고 너그럽거나,

뒤에 섬을 버리고 앞서면 죽음이다.

무릇 자애로움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을 가지고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켜줄 것이다.18)

여기서 삼보(三寶)를 노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어떤 경에서나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킨다는 뜻에서 그가 보물로 간직하는

17)｢道德經｣38장 “上德不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 而無以爲 下德爲之 而有以爲 上仁爲之

而無以爲 上義爲之 而有以爲 上禮爲之 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

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18)｢道德經｣67장,“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

能成器長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夫慈以戰則勝,以守則固,天將救之,以慈衛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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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이것은 곧 덕(德)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현상이나 상태라

고 볼 수 있다.즉,여기서의 세 가지는 곧 덕(德)의 형태들이라고 생각된다.19)

여기에서 ‘자(慈)’는 자애로움이다.다시 말하면,이 세상을 따뜻한 눈빛으로 본다

는 것이다.사물이나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선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 선으로 대하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신뢰로 대할 수 있다.‘검(儉)’은 아

낀다는 것이고,‘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는 것은 앞장서서 자신의 이념을 가

지고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첫 번째 보물인 ‘덕(德)’의 형태는 자(慈)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뜻한다.도(道)는 세상의 어머니,세상에 대한 도(道)의 태도와 같이 낳고 기르고

감싸주지만,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그대로 주기만 하는 마음인 것이

다.이런 자(慈)를 지닌 사람이 노자가 말하는 ‘덕(德)’이 내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0)

두 번째로 보물인 ‘덕(德)’의 형태가 바로 ‘검(儉)’이다.이것은 아낀다라는 뜻인

데 바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21)노자

의 「도덕경(道德經)」 59장에서도 말하고 있다.

사람을 지도하고 하늘은 섬기는 일에

검약하는 일보다 좋은 것은 없다.

검약하는 일은 일찍이 (道)따르는 일이다.

일찍이 따른다는 것은 끝없이 덕을 쌓음을 말한다.22)

여기서 검(儉)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물자의 절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하나

의 가치에 집착해 자신의 마음과 정기를 그쪽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노자는 자애롭고 절제된 눈빛으로 자시이나 타인을 대하는 것이 덕(德)을 쌓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19)최진석(2001),｢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서울:소나무,p.377.

20)최진석(2001),상게서,p.377.

21)최진석(2001),상게서,p.377.

22)｢道德經｣59장,“治人事天莫若嗇 夫唯嗇 是以早服 早服 謂之重積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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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보물인 ‘덕(德)’의 형태는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인 ‘천하에 앞서

려 하지 않는다.’라는 겸(謙)을 말한다.23)이 뜻은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겸손(謙

遜)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 ‘자(慈),검(儉),겸(謙)’이 내재한 덕(德)이 바로 ‘상덕

(上德)’인 것이다.그럼 상덕(上德)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상덕(上

德)이란 바로 도(道)에 합치되는 완전히 무위(無爲)·무욕(無慾)한 덕(德)으로서,

그러한 덕을 지닌 사람은 덕(德)자체를 의식하는 일도 없고,덕(德)있는 행동을

하되,그 행동은 이런 목표도 없는 무의식적인 것이다.하덕(下德)은 덕(德)을 닦

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며,그의 행동에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24)

또한 노자의 도덕(道德)은 무위자연에 입각하여 유가의 인(仁)․의(義)․예(禮)

를 비판하고 있다.노자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상덕(上德)이라고 표현하

면서 유가의 인(仁)․의(義)․예(禮)는 인위적(人爲的)이면서 억지로 지어낸 말과

개념의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덕(德)이라 할 수 없는 하덕(下德)이라는 것이다.

또한,여기서 노자의 덕(德)과 유가의 덕(德)의 차이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즉,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말하는 덕(德)은 ‘자연적인 품성’과 ‘무위’를

뜻하고,‘보편적’이고,자연과 인간의 일원론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면,유가의

덕(德)은 ‘비자연적인 품성’과 ‘인위’를 뜻하고,인간 사회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상대적인 것이 임을 알 수 있다.

노자가 최상급의 인(仁)․의(義)․예(禮)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가를 비롯

한 보통 사람들이 그것들을 훌륭한 덕(德)이라 생각하지만,사실은 이미 그것들

은 의식적인 행동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실한 ‘덕(德)’이 아닌 ‘하덕(下德)’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25)이처럼 노자는 덕(德)을 유가의

덕(德)과 함께 비교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노자가 말하는 도(道)와 덕(德)의 일치가 되는 상덕(上德)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노자에 의하면 진실한 덕(德)은 오

직 ‘도(道)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도(道)처럼 완전히 무위(無爲)하여야만 하는

23)최진석(2001),전게서,p.377.

24)김학주(2000),「노자」,서울:을유문화사,p.67.

25)김학주(2000),상게서,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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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도 일단 유위(有爲)하기만 하면 그것은

덕(德)이 될 수 없는 것이다.26)덕(德)은 세상 모든 것들에게 편재되어 있는 도

(道)의 작용이기 때문에 덕(德)또한 세상 모든 것들에게 편재되어 있다.덕(德)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편재될 수 있는 것은 무위(無爲)에 의한 인간 행위를 매

개로 했을 경우이다. 그러나 덕(德)은 밖에 있는 것을 내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이런 덕(德)은 인

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결국,인간이 어떤 것을 지니고 있어야 도(道)와 일

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인간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27)

2.무위와 자연(無爲自然)

노자의 자연사상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중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상은 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처럼 노

자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욕망 추구를 위한 인위적인 작위(作爲)를 부정하고,사

람들이 도(道)로 복귀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를 권하였다.

먼저 노자에게 있어 자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Nature’라는 뜻을 생각하

게 된다.즉 자연을 하늘,강,바다,산,들판과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또한 자연

과학자에게 자연은 인간 외부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세계를 뜻한다.오늘날에는

주로 우주,천지,만물 등 인간의 자연적 생활환경을 가리켜 자연이라고 한다.28)

그러나 노자의 자연적 개념은 좀 색다르다.노자 ｢도덕경(道德經)｣25장을 보

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땅은 하늘을 본받으며,하늘은 도를 본받고,도는 자연

을 본받는다.”29)라고 표현하였다.끝 부분에 도(道)는 자연을 따르는데,여기서

자연은 “한 없이 크고 넓으며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천지,즉 자연을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근원적 실재”라는 것이다.30)

26) 조현규(2001),전게서,p.137.

27)박덕인(2004),전게서,p.46.

28)우종모․유병래(1997),“노장의 자연철학과 현대 환경문제”,｢장안논집｣,제17권,장안전문대학 p.44

29)｢道德經｣25장,“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30)진교훈(1998),｢환경윤리-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서울:민음사,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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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자의 자연이란 과연 무엇이며,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

문점이 생긴다.이러한 노자의 자연관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도덕경(道德

經)｣을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총 다섯 부분에서 나타나 있고,그 첫 번째는 ｢도

덕경(道德經)｣25장에서는 자연이 무엇인지,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

명해주고 있다.

혼성된 무엇이 천지가 나기에 앞선다.즉 서로 섞여 이루어진 물이 있는데,이것

이 천지가 생겨나기에 앞선다.

그 적함이여,요함이여!

홀로 있어 변함이 없고,하늘 아래 아니 가는 데 없건만 위태로움이 없다.

가히 천하의 어미라 하겠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른다.

지칭하여 도라 하는데,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도라 할 뿐이다.

억지로 이름하여 크다고 한다.즉 억지로 그 이름을 설명하자면 크다고 한다.

크니 가고,가니 멀어지고,멀어지니 돌아온다.이 말은 크는 것은 곧 간다는 것

이요,간다는 것은 곧 멀어진다는 것이요,멀어진다는 것은 곧 되돌아 온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도는 위대하고,하늘도 위대하고,땅도 위대하고,왕도 또한 위대하다.

세상에 큰 것이 넷 있는데 왕이 그 중 하나이다.이 말은 우주 가운데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으니 왕이 그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땅은 하늘을 본받으며,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스스

로 그럼함)을 본받는다.31)

노자는 도(道)란 사람과 하늘,땅을 각자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인 진리이

기 때문에 하늘,땅 그리고 사람도 도(道)를 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노자의 자

연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근원이자 인간의 본래의 근원이기도하다.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아주 큰 것이라 한다.그 큰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고,

31)｢道德經｣25장,“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强

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

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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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하다는 것은 끝없이 뻗어 간다는 것이다.끝없이 뻗어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

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 큰 도(道)를 본받은 하늘 역시 크다.이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그 위대한 하늘을 본받은 땅은 자연히 위대함을 갖게 되며,또한 위대함을

갖게 된 땅을 본받은 사람 역시 위대해 진다.결국 위대함의 근원은 도(道)에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 위대함의 근원인 도(道)는 과연 무엇을 본받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 의문의 답변은 바로 ‘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라고 한다.여기서 자연

(自然)은 산천초목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문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

이다.즉 ‘자연을 본받는다.’라 함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32)결국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자연(自然)’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최

고의 중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노자는 여기서 인간을 자연(自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自然)을 수단으로써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근본

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써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원

론적 관계로 말하고 있다.

그밖에 노자의 ｢도덕경(道德經)｣17장,23장,51장,64장에서 ‘자연’이라는 예가

나온다.17장과 23장은 인간에 대한 자연함을,특히 인간이 말을 함에 있어서의

자연함을,51장과 64장은 만물에 대한 자연함을 그 중 특히,51장은 인간과 만물

의 근원이 도(道)에 대한 자연함을 설명하고 있다.33)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17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다

되어져도 백성들이 모두 한 결 같이 일컬어 스스로 그러하다고 한다.”34)와 같이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다스림이 바로 무위(無爲)의 다스림이라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자연함(스스로 함)을 언급하고 있다.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되니 백성들이 입 모아 말하기를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는 뜻이다.무

위의 다스림을 펴는 군주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지도자를 가르킨다.그는

32)조근태(1995),｢도덕경｣,서울:현암사,p.53∼56.

33)서현주(2001),｢자연의 의미와 생태적 윤리관-노자를 통해 본 생태윤리｣,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p.15.

34)｢道德經｣17장,“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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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백성들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고,‘저절로 되게’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

으로 자연과 동격의 경지에 오른 지도자이다.그런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부

른다.성인(聖人)은 무위의 일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했다.봄

이 되어 만물의 흥하여 무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열매 맺는 가을이 지나면 기력

이 쇠진하여 뿌리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이러한 이치를 자연은 한해도 거스르는

법이 없다.자연의 스스로 굴러가는 이치처럼 정치도 지배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스스로 굴러가야 하는 인(仁)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무위의 다스림으

로 그 결과 천하가 태평해도 자신의 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배

자가 있다는 것을 알 뿐 그의 공을 알지 못한다.마치 태양의 광명(光明)이 너무

눈부시고 신비스러운 나머지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하지

만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치는 아무런 시책도 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다만 시책을 편 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런 통치가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35)

노자는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한다.그

것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3장 첫 구절에서는 “말 없는 것이 자연이다.그러므로 회오리바람은 아침내

불지 않고,소나기는 하루 종일 쏟아지지 않는다.누가 이렇게 하는가?천지이다.

천지도 이렇게 오래 계속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36)고 하였다.이

구절은 말 많은 인간과 대조해 설명하는 구절이다.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주장

을 관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한다.또한 말을 함으로써 인간은 벗을 만들

고,적도 만들어 소란스런 세상을 만든다.그러나 자연은 말이 없다.이 자연이

말이 없다는 것은 자연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것

이 순리라는 뜻이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 온갖 일들을 이루어 내지만 사람들처럼 요란스럽게 떠들

면서 하지 않는다.자연은 때가 되면 꽃이 피고,열매가 맺게 되며,스스로 계절

이 바뀌게 된다.또한 물도 위에서 아래로 말없이 흘러간다.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없이 움직인다.

35)진동일(1992),｢노자의 500자 철학 여행｣,서울:문학세계사,p.66.

36)｢道德經｣23장,“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 天地尙不能久 而況於人乎.”



- 16 -

노자의 ｢도덕경(道德經)｣51장에서는 “도(道)는 낳고,덕(德)을 기른다.만물이

모양을 갖추고 기물을 이루어진다.그러므로 만물은 어김없이 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히 한다.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히 함은 이를 명령해

서가 아니며,항상 자연(스스로 그러함)한 것이다.”37)이라 말한다.도(道)는 우주

만물의 존재 형식에 관한 범주이고,덕(德)은 그런 도(道)가 구체적인 만물이나

세상에서 작용하는 모습이다.즉 덕(德)은 만물의 존재 형식이나 운행 원리가 만

물에 구체화되고 내재된 성질이다.그러므로 도(道)는 낳는다 하고 덕은 기른다

고 하는 것이다.왜냐하면,도(道)는 우주 만물의 존재에 관한 범주이기 때문이

다.38)그럼 ‘어떻게 만물이 도(道)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히 하는가?’라는 질

문을 할 수 있다.그것은 ‘도(道)의 높음과 덕(德)의 귀함은 벼슬을 얻어서가 아

니라 언제나 저절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즉,만물은 저 스스로 그러하며,

도(道)와 덕(德)이 또한 명령하지 않아도 만물이 저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도(道)

를 존중히 하고 덕(德)을 귀중히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道德經)｣64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리하여 만물은 스

스로 그러함을 도와주고,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39)라고 한다.즉 인간

도 만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물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만물의 자연함

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도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보고,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 등 인위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여 실패를

하고 항상 그에 대해 집착을 한다.무위(無爲)의 성인(聖人)은 감히 자기가 의도

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여 변화를 의도하지 않아 결코 실패가 없고,어떠한 것에

대해 집착이 없어 어느 것도 잃지 않는다.40)이 말은 사람의 마음도 만물의 자연

함처럼 스스로 그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이러한 것이 바로 무위(無爲)의 성질

이며 이것이야 말로 자연으로의 귀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노자는 자연(自然)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

고 있다.즉 자연(自然)이라 함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무위의 상태의 자연이라

37)｢道德經｣51장,“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 是以萬物 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 而常自然.”

38)최진석(2001),전게서,p.388.

39)｢道德經｣64장,“以輔萬物之自然 而不敢爲.”

40)진동일(1992),전게서,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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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결국 노자가 말하는 자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

연(Nature)이라는 서양의 언어로 사용되는 뜻과 거리가 먼 단어 있다.노자의 자

연은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이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형용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인간

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

고 오염된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무위(無爲)에 대해 총 10장(2장,3장,10장,37장,

38장,43장,48장,57장,63장,64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는데41)대표적으로 3장과

37장을 살펴보겠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3장에서는 “무위(無爲)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42)라고 말한다.즉,무위(無爲)는 인위(人爲)가 없는 완전한 자연 상태

에 이르도록 하며,만물(萬物)이 자생자화(自生自和)하도록 하여 안정되고 자성

(自成)하지 못함이 없음을 뜻하고 있다.43)노자는 굳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목

적의식,즉 인위(人爲)를 버리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自然)의 이치에 맡길 때 일

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37장에서는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하지만 이루어

지지 않음이 없다.”44)라고 말을 한다.그런데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그리고 이 말 자체에는 자기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바로 여기서

노자의 진리가 숨어있다.노자의 도덕경(道德經)25장에서는 “사람(人)은 땅(地)

을 본받고,땅(地)은 하늘(天)을 본받으며,하늘(天)은 도(道)를 본받고 도(道)는

자연(自然: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45)고 했다.즉,사람(人)은 도(道)를 본 받

41)손정연(2009),｢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환경윤리교육 연구｣,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p.33.

42)｢道德經｣3장,“爲無爲則無不治.”

43)조현규(2001),｢동양윤리 사상의 이해｣,서울:새문사,p.140.

44)｢道德經｣37장,“道常無爲 而無不爲.”

45)｢道德經｣25장,“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强

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

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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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연(自然)을 본 받는다.결국 사람(人)은 도(道)를 본 받고,도(道)는 항상 무

위(無爲)하므로 사람(人)은 무위(無爲)를 본 받는다라는 것이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이 하는 일이다. 자연은 “아니 하는 일이 없다.”46)에서 ‘아니 함(無

爲)’은 만물을 ‘스스로 그러하게’내버려둠을 말한다.즉,자연에 대한 ‘사람의 자

의적인 지나친 간섭(爲)’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47)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

든 그 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물론 어떤 일을 하면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자신감이나 책임감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그러

나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현대 문명이 가져 온 환경 파괴,인간 삶의 황폐화,정

치 사회적 모순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처럼 인위적(人爲的)으로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위(爲)’를 지향하면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은 없으나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은 문명으로부터 생겨난 인위적

(人爲的)인 불행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무위(無爲)’는 무엇인가를 목적의식을 갖고 인위적(人爲的)으

로 하지 않는 것.즉,‘인위(人爲)’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사람들이 무엇을 이

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기 보다는 ‘스스로 그러함’에 맡길 때 자신의 목적을 이

룰 수 있다고 본다.노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부정하기 위해 바로 도(道)의 자

연적 실천성인 무위(無爲)로 나타내었다.자연은 궁극적 존재의 무주재성(無主宰

性)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자기 그대로의 활동이다.그

러므로 노자의 도(道)의 특징은 바로 자연(自然)의 특징이며 자연(自然)은 곧 무

위(無爲)인 것이다.48)따라서 ‘무위(無爲)’란 ‘인위(人爲)’혹은 ‘유위(有爲)’와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뜻하고 도(道)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49)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자의

무위(無爲)를 인간들의 속세의 삶을 포기한 채 자연 속으로 들어가 소박한 원시

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결코 노자의 무위(無

爲)는 그런 것이 아니다.무위(無爲)는 곧 무위(無僞)이다.무위(無爲)의 ‘위(爲)’

는 유위(有爲)적이고 조작(造作)적인 도(道)의 흐름에 배치가 되는 사특(私慝)한

46)｢道德經｣37장,“無不爲.”

47)김하풍(2008),｢빈 마음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서울:문예출판사,p,141.

48)조현규(2001),전게서,p.140.

49)김충렬(1997),｢김충렬 교수의 노장철학 강의｣,서울:예문서원,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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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 것이다.그것은 위선적·거짓인 행위이며 독선적이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행위이다.50)이 ‘위(爲)’의 무위(無爲)는 환경에 대한 큰 시사점

을 던져준다.인간들이 인위(人爲)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무위(無爲)

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자연은 나름대로의 생태법칙이 있다.하지

만 인간은 그 생태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에 작위(作爲)를 가하기 때문에 생태법

칙이 파괴된 것이다.

노자는 천하가 자정(自正)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무위(無爲)를 제시하

였던 것이다.이렇게 볼 때,노자의 자연은 순수존재와 만물의 운동에 대한 논의

였다면,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이라는 개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실천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自然)과 무위(無爲)양자는 둘이면

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이는 자연이 도(道)의 운동·변화에 대한 개

념이라면 그에 따르는 자연한 행위가 바로 무위(無爲)이기 때문이며,그 모두가

자화자정(自化自正)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51)결국,노자가 말하는 자연이

란 근원으로서의 도(道)가 운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무위(無爲)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행위이며

정지나 마비가 아니라 도(道)자체의 자존성(自存性)이고 자연성(自然性)이며 자

발성(自發性)이다.52)

덕(德)의 측면에서 무위(無爲)를 보면,덕(德)이 있는 사람은 다스려짐 없고,무

위(武威)를 하지 않는 자는 무불위(無不爲)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통해 ‘덕

(德)이 내재한 사람은 곧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논리를 얻게 된

다.즉 무위(無爲)를 통해서 도(道)를 복귀할 때,인간의 내재적 상태인 덕(德)을

기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무위(無爲)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 행위를 요구하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무위(無爲)’는 ‘인위(人爲)’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갖기 보다는 ‘스스로 그러함’에 맡길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즉 노자의 이런 ‘무위(無爲)’는 그의 도(道)와 자연

50)김용옥(1999),｢노자와 21세기[1]｣,서울:통나무,p.131.

51)조현규(2001),전게서,p.141.

52)김길환(1981),｢동양윤리사상｣,서울:일지사,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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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따라서 ‘무위(無爲)’란 ‘인위(人

爲)’혹은 ‘유위(有爲)’와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뜻하고 도(道)에 따

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53)

노자는 자연(自然)을 천지만물의 움직임으로 보았고,무위(無爲)는 인간의 움직

임으로 보았다.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의 원리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무위(無爲)는 의미상 구별이 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즉 자연(自然)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

이라면,무위(無爲)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54) 그리하여 노자는 무

위자연(無爲自然)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현대인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현재 환경위기의 주요인은 바로 인간의 과욕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46장에서는 “화는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허물은 가지려는 욕심보다 더한 것이 없다.그러므로 족함을 아는 만족함

은 항상 만족스럽다.”55)라는 내용처럼 인간의 과욕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과욕을 절대 금물이라 강조한다.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두면 인간들도

환란이 없음은 기정사실일 것이나,과욕으로 인해 점점 질서가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56)

따라서,무위(無爲)를 통해서 도(道)로 복귀할 때,인간의 내재적 상태인 덕(德)

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무위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그 행위를 요구한다.

3.도덕과 무위자연의 환경윤리적 의의

53)김충렬(1997),｢김충렬 교수의 노장철학 강의｣,서울:예문서원,p.173.

54)노승만(2000),｢노장의 자연철학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p.47.

55)｢道德經｣46장,“禍莫大於不知足 咎莫大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

56)손정연(2009),전게서,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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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과학기술들을

동원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

서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도덕경(道德經)｣을 통해 나타나는

노자의 자연사상의 환경윤리적 요소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연과는 분명히 다르다.현대의 자연에 대한 의미로는 인간을 뺀

오로지 천지(天地)나 만물(萬物)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러나 노자의 ｢도

덕경(道德經)｣에 나오는 만물(萬物)이라는 말은 인간도 포함하고 있어 현대적인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즉,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서구사상과는 달리 만물이라는 개념 속에 인간이라는 하나의 요소적인 존재로써,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원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

다.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전체 자연의 흐름 속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

운 삶이며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다.57)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서는 ‘무위(無爲)’는 주로 인간사에 대한 가르침이었지만,이 정신을 자연에 적용

한다면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환경위기에 있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위기는 결국 인간이 자연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그러

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

다.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간섭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자연의 파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인간의 욕심을 체우기 위해 부족한 땅을 넓히기 위하여,

산을 허물어 그 흙과 바위로 바다와 습지를 메워 국토를 넓히고 있다.이러한 지

형 변형의 결과 군락지(群落地)들이 사라지고,이로 인해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

져옴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양오염이나 생태계들이 파괴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다.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있는 무위(無爲)

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정복하려 하지 말며,있는 그대

로를 이용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뜻한다.

노자의 자연사상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도(道)’에서의 자연은 환경윤리나 생태

중심주의의 생태철학 등의 중요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도(道)의 인

57)안종수(2006),｢동양의 자연관｣,한국학술정보(주),p.2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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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적 환경윤리는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고 그 동안 인간의 이성에 대한 힘만을

믿고 행해왔던 도구주의적 문명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결국,인식론적 의미의 도

(道)는 인간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해 준 이성에 대한 비판이고,이(理性)는 곧

인간을 만물의 으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도구인 것이다.따라서 노자의 자연사

상 속에 있는 인식론적 의미의 도(道)에서 나타난 이성의 비판은 결국 인간중심

주의에 대한 비판이고,이는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존재론적 의미의 도(道)와 같

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에 존재론적 의미에 나타난 환경윤리는 인

식론적 의미에 나타난 환경윤리를 포함하고 있다.58)

환경윤리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의 도(道)에 나타난 환경윤리를

정리59)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노자의 도(道)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함의하고 있다.노자는 이와 같이 도

(道)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그리고 사람이 모두 크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사

물들이 모두 도(道)에 그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60)이들은 상호 간

에 비(非)단절적인 연관 관계를 지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을 한다.그리고

소통 방식은 단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본받는 방식으로 나타난다.이때 현상적

사물의 단계적 위계는 가치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성격인 것이다.이들의

연대는 자연적 질서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물들 간에 존재의 우열을

말할 수가 없다.노자는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25장에서는 “사람(人)은 지(地)를 본받고,지(地)는 천

(天)을 본받고,천(天)은 도(道)를 본받고,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61)는

것은 결국 사람(人)과 땅(地)과 하늘(天)그리고,도(道)는 차단되어 통하지 않는

구조를 지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생관계로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이다.‘만일 이들의 관계가 서로 단절되어 있다면,과연 어떻

게 이들이 서로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들은 서로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환경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간과 자연을 이분화하여 자연을

58)박덕인(2004),전게서,p.112.

59)박덕인(2004),전게서,p.112∼114.

60)박이문(2002),｢환경철학｣,서울:미다스북,p.34∼35.

61)｢道德經｣25장,“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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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정복의 대상,착취의 대상으로 본 이분법적 사고관임을 감안 할 때,노자

의 자연관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인 일원론적 사고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인간 중심을 벗어난 탈인간중심주의를 함의하고 있다.62)오늘날 지구 위

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인간중심적으로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

손되고 오염된다.노자의 ｢도덕경(道德經)｣3장에서는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

지지 않는 것이 없다.”63)라는 말처럼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생태법칙이 존재한

다.하지만 인간은 그 생태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에 작위(作爲)를 가하기 때문에

생태법칙이 파괴되어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변화를 인간들이 한 순간에 바꿔

놓고 있으니 환경위기는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욕망·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한 자료나 도구가 아니

다.도구주의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관의 의해 대치되어

야 할 것이다.그것이 바로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인 노

자의 자연사상을 말한다.이 노자의 자연사상 속에 있는 ‘도(道)’의 관점에서 인

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탈피할 수 있는 근거로 보여지고 있다.

셋째,노자의 자연사상은 도(道)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환적 세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관계망 속에서 서로 “관계”로서 이해한다.’는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모든 사물이

관계가 지워졌다는 이야기는 곧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환경

문제에 대한 원인 역시,바로 이런 자연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닫

지 못한 결과이며,이런 관계 속에 인간도 함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64)즉 환경위기 중 생태계의 파괴로 상당수의 생물종들이 멸종해가고 있는 지

금,그런 동·식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계속 무너

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노자의 도(道)에 대한 환경윤리적 의의를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물은 유

62)노승만(2000),전게서,p.77∼80.

63)｢道德經｣3장,“無爲則無不治.”

64)박덕인(2004),전게서,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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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사

물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우리는 경쟁의 사회에

서 살아가고 있다.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밟고 올라서야하고,내가 이익을 보

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특히,서구적 세계관으로

자연도태,적자생존,약육강식 등의 말로 자연의 세계를 법칙화하고 살아남기 위

한 경쟁의 장(場)으로만 여겨왔다.이에 경쟁과 대립의 개념으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초래하였음을 고려한다면,우리

인간들은 이제 자연에 대한 그 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고,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67장에서는 “나는 보배가 셋이 있어 그것을 지

니고 보존한다.첫째는 자애이고,둘째는 검소함이고,셋째는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자애로우니 용기를 낼 수 있고,검소하니 너그러울 수 있고,천하에 앞

서려 하지 않으니 영도자가 될 수 있다.자애를 버리고 용기를 내거나,검소함을

버리고 너그럽거나,뒤에 섬을 버리고 앞서면 죽음이다.”65)라는 말처럼 “자애”는

“용기”를,“검소함”은“너그러움”을,그리고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은 “영도자

됨”을 가져오고,이런 “세 보배”가 없으면 오히려 “죽음”을 의미한다고 단언한다.

“자애”가 없는 “용기”는 폭력을 낳고,“검소함”이 없는 “너그러움”은 곡창을 털

고,“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 없는 “영도자”는 전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노

자가 말하는 세가지 보배 중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지녀야 할 환경윤리적

덕목은 바로 ‘검(儉)’이라는 덕목이다.이 검소함(儉)으로 너그러울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욕망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욕망으

로 생기게 된 자본주의도 직·간접적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고 볼 수 있다.즉,욕망에 의한 끊임없는 충족을 사회적 제도 및 체제하에서 승

인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적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자는 인간세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성(德性)은 바로 그침

65)｢道德經｣67장,“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

能成器長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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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이라고 말한다.노자의 ｢도덕경(道德經)｣44장에서는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

지 않고,멈출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66)라는 말처럼 욕심 없는 자만이 현재

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그침(止)이란 ‘절제’의 의미

인 것이다.노자는 문명을 비판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만약 문명을 부정했다

면 ‘그침(止)’이나 ‘족함(足)’을 알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쓰지도 않

는데 절제나 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따라서 환경 윤리적 덕목으로 ‘검

(儉)’의 의미는 자연을 삶을 위해 쓸 수 있되,그 정도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위기인 인류 자원의 고갈 문제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앞서서 유한한 자

원의 남용은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그래서 노자는 ‘그침(止)

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우리는 일반적으로 검소

나 겸손함을 미덕(美德)이라고 한다.왜냐하면 그것들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수양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하물며 온갖 편

리함과 화려함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그침(止)은 결국 ‘검(儉)’

이라는 덕(德)을 쌓게 만드는 것이다.결국 노자의 자연사상에서는 온 세상 만물

을 자(慈)로서 배려하면서도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검(儉)’을 지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앞서고자 하는 욕망,배타적인 이익을 선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극단적

으로 제도화되어 산업문명이 진보의 개념인 양 우리의 인식 속에 고착화 되어버

린 오늘,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생명체들

과 조화로운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생존 방식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이

성과 과학의 힘으로 인류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지식과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의 구조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노자는 이에 조화(調和)와 공생(共生)을 위한 그릇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謙

遜)’을 취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환경윤리적 덕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노자의 자연사상에서는 환경 윤리적 규범으로서 덕목을 선정할 수 있

66)｢道德經｣44장,“知足不辱 知止不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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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에 환경윤리적 덕목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도가

(道家)에서 말하는 ‘무위(無爲)’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쟁과 대립의 현대

사회의 구조에서 그가 말하는 무위(無爲)의 실천 내용은 환경윤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67)

자연속의 요소인 인간은 영원한 삶은 없다.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위해 작은

이익을 갖고자 하면서 자연(自然)의 이법(理法)을 거스리는 현대 사회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를 행하고 욕망을 절제하여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자연이법(自

然理法)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전체로 통찰해야 한다.인위적으로 작위(作爲)하

지 않고 도(道)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하나의 요소로써 살아가는 현명한 가르침

을 알고 환경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67)박덕인(2004),전게서,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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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현행 중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실태와 과제

1.환경교육 전반

환경윤리교육은 환경에 대해 지식과 인식을 갖춘 시민을 계발하는 통합적 학

문 과정으로 구성된다.이러한 지식과 인식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유발 된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토대인 동시에 이들 환경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치 갈

등과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환경윤리교육

의 궁극적 목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

도록 가치관을 양성하는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을 포함한 성인들의 대부분은 환경윤리교육이 지식,가치,

태도,기능 등을 통합적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실제로 환경오염이 일

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 과정을 치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68)

지금까지 중등학교의 도덕·윤리교과는 주로 중학교 수준에서 환경윤리의 범주

와 환경보전의 범주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고,인공 환경 범주의 내용도 있었

다.

사회교과에는 환경위생과 환경윤리의 범주를 제외한 모든 범주가 고루 포함되

어 있었다.

과학교과에서는 특성상 주로 자연환경 범주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었고,환

경오염 및 자원,에너지 범주도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또한 환경보전 및

인구 범주의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체육교과에서는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기,가정·학교 및 지역 사회의

환경보건을 이해하기와 같은 환경위생 범주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인구문제와 건강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기와 같은 인구 범주의 내용도 포함하고

68)남상준외 4인(1999),｢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서울 :원미사,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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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69)

그리고 중등학교의 교과서 내용 가운데 환경교육의 내용 분석결과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습목표별 비중이 지식,기능,태도,감수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

며,그 비율은 7:5:4:1로 나타나고 있다.이를 인지적 요인 대 정의적 요인

으로 묶어서 환산하면 2.5:1로서 인지적 요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학년

간 차이 없이 지식목표가 최상위이며,감수성 목표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70)

전반적인 환경윤리교육에 대해서 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자면,환

경윤리교육은 1960년대 후반에 현저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이다.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48년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보존연맹 설립 총회에서 토마

스 프리처드(ThomasPrichard)가 언급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고,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0년 의회에 제출한 환경문제 백서에 구체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1970년에 국제 자연보호연맹이 UNESCO의 지원으로 ‘학교 교

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실무회의’를 개회하였다.그리고 1972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되었으며,이 회의에서

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고 ‘인간환경선언’및 ‘인간 환경에 관

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71)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태동기(1980년이전),성

립기(1981년-1991년),정착기(1992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태동기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함으로

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라

고 할 수 있다.197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일반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자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그러나 이때까지 국가정책은 경제발전과 소득

증대라는 대명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므로,다만 간헐적으로 전개되는 학교환

경윤리교육은 자연보호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대국민 홍보의 수준인 환경에

대한 교육.즉,말 그 자체로 환경교육에 벗어나지 못하였다.따라서 환경문제에

69)최석진(2000),｢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서울 :환경교육과정평가원,p.16.

70)남상준외 4인(1999),전게서,p.75.

71)김귀곤(1995),｢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대구 :배영사,p.25.



- 29 -

대한 국민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 내거나 설득력을 지닌 체계를 가지지 못한

시기이다.72)

학교 환경윤리교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성립기인

1980년대 초반으로 그 동안의 환경윤리교육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기존 교육체계에 사후적으로 편입되어 오

늘날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환경청이 발족되었고,이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함으로써 환경윤리

교육도 하나의 발전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으며,1981년 문교부 장관령으로 고

시된 시행령 제 4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윤리교육이 각 교과별로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자연보존,환경오염,인구문제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환경윤리교육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관

련교과의 목표와 내용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그 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도 ‘환경윤리교육은 교육 활동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되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분산적 접근을 위해 환경윤리교육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였다.73)그러나 분산적 접근으로 인해 서로 연관성이나 체계

성이 없어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어떠한 체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고,이론위주의 지식교육이 주가 되어,실천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부족하였다.

정착기는 1992년도부터 시작된 제 6차 교육과정기간 중 중학교 환경윤리교육

은 변화가 본격화 되었다.중학교에서는 환경이라는 독립과목을 신설,주 1∼2시

간(연간 34∼68시간)씩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그러나 환경·한문·컴퓨터 중 1과

목을 선택하도록 되었다.처음 실시되던 1995년에는 전국 2,645개 중학교 중

1.9%인 51개교가 선택하였으며,2000년 현재 전국 2,741개 중학교 중에서 환경을

선택한 학교는 341개교로 12.4%를 차지하였다.74)

제 7차 중학교 ‘환경’과목은 제 6차 환경윤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

된 과다한 학습내용을 축소하고,학습해야 할 내용으로 조정하되 인문·사회·과학

72)최수자(2004),｢중등학교 환경교육의 철학적 지향점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p.36.

73)최석진(2000),｢교과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환경교육과정평가원,p.49∼ 50.

74)환경부(2000),｢환경백서｣,환경부,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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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또한 내용 선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환경윤리교육 내용과 인지적 영역 중심의 고등학교 환경윤리교

육와의 계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열하고자 하였다.75)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 중학교에서는 환경·한문·컴퓨터 중 1과목을 선택,주 1∼2시간(연간 34

∼68시간)씩 강의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주 1∼3시간(연간 34∼102시간)씩 1개

학년에서 주당 1∼3시간을 수업하거나,3개 학년에 걸쳐 주당 1∼3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76)

도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윤리의 이론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적용방법을 위해 지구의 환경오

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

과 환경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

덕적 민감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 되고 있으며,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실천가능한 자신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

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또한 환경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하

여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기술 하고

있다.77)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내용은 비슷하지

만 환경윤리의 이론화와 함께 실천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적

용방법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

경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 되고 있으며,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실천가능한 자신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

치관을 평가해 보며,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환경 친화적인 삶 혹은 녹색 생활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기술 하고 있다.78)

75)박태윤 외 5인(2003),｢환경교육학 개론｣,서울 :교육과학사,p.37.

76)교육인적자원부(2007),｢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환경｣,교육인적자원부,p.324.

77)교육인적자원부(2007),｢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도덕과｣,교육인적자원부,p.43.

78)교육과학기술부(2011),｢2011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도덕과｣,교육과학기술부,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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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덕과의 환경윤리교육

먼저,도덕과의 환경윤리교육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많은 학교 재량선택

과목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환경’교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9)

첫째,환경 과목의 목적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와 인간에 의한 환경 문

제를 이해하고,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으며,‘환경적으로 건전하

며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지식과 기능,환경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함

양하며,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

양을 길러 자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지향하며,환경 친화적으로 사고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발

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환경 과목의 주요 내용은 환경과 나의 관계,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발

전,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환경의 구성 요소,자원과 에너지,지역 환경

과 지구 환경,환경 보전의 실천 등이다.

셋째,환경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여러 교과목에 포함된 환경 교육적인

내용의 이론적인 학습이나 다른 도구적인 교과목의 학습보다는 경험적이며,실천

적,행동적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넷째,환경 과목의 학습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활동 영역,발달 수

준을 고려하여 혼자서 쉽게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이

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현장 학

습,실험,사례 연구,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실천이 이루어지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경 과목은 다학문적,간학문적,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복합성

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환경 관련 교과와 학문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범교과적으로 접근하

여 환경을 주체로 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교사의 강의 위주로 환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

생의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체험 활동을 통

79)교육인적자원부(2007),｢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환경｣,교육인적자원부,p.294∼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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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면서 환경의 질 향상과 지

속가능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실천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교육에서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 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또한 환경을 가

르치는 전문적인 교사의 수도 매우 보족하다.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 위기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연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공통교과인 도덕교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개정안에서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 환경윤리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중학교 도덕 교과는 중학교 도덕 1,2,3

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환경윤리 관련 내용은 중학교 도덕 1학년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80)의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

면,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와 쟁점을 강조하였다.예를 들면,

전 지구인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의 문제를 윤리·도덕적인 시각에서 올바로 이해

하고 건전한 판단능력과 실천 성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환경 윤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특히,지구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덕과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 공통 기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개정 내용 중 성격에서 보면 윤리

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도덕

과 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접근 방법을 말할 수 있다.독립적

인 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도덕과 교육의 주된 방법으로서 윤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

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이러한 당연한 사실의 재천명은,제 7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교육의 접근 방법으로서 “도덕은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

규범과 가치문제를 다루는 규범 과학적 관점과,사회 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 국민 의식 형성 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

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함으로써 인접 교과와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게 된

80)교육과학기술부(2007),｢2007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중학교 도덕과｣,교육과학기술부,p.17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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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다.따라서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축으로 하되,일반 철학,교육학,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 등 관련 학문의 다

양한 접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도덕과의 내용 중 환경윤리교육 부분에 관련된 내용적 특성을 보면 나와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분류하여 이 관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도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예를 들자면,환경에 관해서는 사회과나 과학과 과

목에서도 다루고 있지만,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혹은 사회 정책적 지식보다는 환

경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처럼 도덕과는 규범적 및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도덕과의 교과 목표를 보면,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인격적 타

자와의 관계 범위 너머에 있는 존재,즉 자연이나 초월적 존재와 관련하여 도덕

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말하자면,자신이 자연

이나 숭고하고 성스러운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바

르게 이해하고,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

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도덕과의 학년별 내용 중 환경윤리교육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자연·초월

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7학년인 중학교 1학년 내용인 환경과 도덕에서 영역 설정

의 의의는 신화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문화사의 초기 시대에는 인간과 그의 삶

의 터전이 미분화(未分化)된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여졌었다.그러나 인간은 점차

이러한 신화적 사고를 벗어나 세계를 대상화하고 인간 자신을 삶의 주체로 의식

하기 시작하였다.이 과정에서,특히 대상 세계를 통제하고 조작,운영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급격히 증대된 근대 이후,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인간 중심적 사고

에 점차 매몰되어 왔다.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그리고 세계는

단지 그의 삶을 위한 수단적 재료요 기껏해야 그가 극복해야 할 제약적 여건이

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왔다.이러한 생각은 과학과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의 발달

을 촉진하였고,급기야 이 기술의 발달은 거꾸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

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삶의 총체적 기반인 자연환경

의 파괴는 현대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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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정신적·문화적 존재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이 신체적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신체를

토대로 이루어지듯 인간의 문화적 활동도 자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인

간의 신체적·자연적 여건이 인간의 삶에서 더 근본적이고 일치적인 여건임을 망

각해서는 안된다.인간이 성취해 온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의 근본

적 토대인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따라서 환경 문

제는 자연의 보존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의 삶의 문제이다.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여 인간 삶의 기반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할 때에는 온전히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외부의 자연을 단순한 물질적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터전으로 보도록 관점을 심화시키는 데에 머물지 않고,이를 위해 자연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나아가 그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것,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도

덕적 삶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됨을 이해하게 하고,이

를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1학년 환경과 도덕부분 내용인 첫 번째 중간 주

제인 환경과 인간의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생

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

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하위 주제는 인간의 삶과 환경과의 관련성과 환경 파괴의 실

상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덕적 의미로 구성

되어 있다.

주제 설정의 취지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근원적이고 중대한 것

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환경과 인간의 삶이 내면에서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

관된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 주제를 설정한 근본 취지이다.그래야만 ‘환

경 윤리적 규범’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 규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길러질 것이다.물론 여기서 학생들은 환경이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는지,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학습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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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는 환경 문제를 단순히 유용성의 차원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고려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자연 자체의 본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문화 보편적,우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숭고한 이상을 품

게 한다.이러한 초월적 지향 작용 속에 도덕의 완성이 기대됨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요 교수·학습 내용은 환경이란 일차적으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을

가리킨다.그러나 그 터전은 인간의 삶을 정초해 주면서 동시에 제약하기도 한

다.즉 이 터전은 순전히 수동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그 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조건 지우고 경우에 따라 한정한다는 것이다.이 점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환경을 지배만 하려 한다면 환

경의 반격을 받게 되는데,현대의 환경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환경이 그 나름 고유한 생태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ㅇ며,이 시스템은 수

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자연의 진화 결과이기 때문이다.인간도 동물의 한

종으로서 이 생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연적 존재임을 고려할 때 환경

이라는 삶의 터전은 인간의 삶 연장이요 인간의 삶과 얽혀 있는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환경의 반응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형성해 낸 문명적 장치가 자연적 환경의 제약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데에 있

다.그러나 문명적 장치도 종국적으로는 자연의 수용과지지 안의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다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환경이 인간의 총체적인 삶 자체와

유리될 수 없음을 각성하게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문화/문명의 토대가 곧 자연이

라는 문화 철학적인 명제이다.흔히 문화/문명을 자연 상태에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인간은 이 자연적 야만상태를 벗어나고 넘어서서 문화적 존재로 고양

될 때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성취하고 실현한다는 주ㅜ장을 한다.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은 것이나,그렇다고 인간의 문화/문명을 형성하려면 다름

아닌 자연을 토대로 하고 재료로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자 문화적 존재’이다.

삶의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인간의 삶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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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류는 이제 더는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개념

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 그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 윤리는 전시대에 없던 새로운 윤리요,그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 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주

는지,그 불행이 다른 파괴와 어떤 점에서 더 심각한지를 이해하게 한다.곧 환

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차세대와 관련된 문제이고,익명적 특성이 있음

을 인식시키고,그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게 한다.나아가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학습하게 한

다.

교수·학습상의 유의해야 할 점은 환경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지

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나아가 환경 문제를 일방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보아 환경의 도구적 가치만 주장하지 않고,생태학적인 관점도

받아들여 환경의 내재적 가치를 균형 있게 기술하도록 한다.또한,서양 사상을

환경 파괴의 배경으로 기술하고,동양의 사고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등

의 단순한 이분법도 삼간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1학년 환경과 도덕부분 내용인 두 번째 중간 주제인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에선 지구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을 찾아 실

천하는 태도를 지닌다.이를 위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한다.

하위 주제는 지구 생태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 평가,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제 설정의 취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문화 철학적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윤리적 규범의 당위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면,지속적인 문화 발전과 이를 위

한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생활 태도가 바람직한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

러한 생활 태도를 ‘환경 친화적 생활 태도’라고 부른다.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은 이러한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따라서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의 유래와 그 기여 및 폐해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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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탐색함에 있어

서 인간 중심적(인본주의적)관점과 자연 중심적(생태주의적)관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이 주제는 학생들이 환경 친화적 생활 태도를 윤

리적으로 정당화시키고,그 구체적 행동 규범을 찾아 실천하게 하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주요 교수·학습 내용은 근데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도래한 물질주의적 생활 방

식의 역사적,문화적,사상적 배경을 이해한다.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대중

문화의 확산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 정착,신

체가 요구하는 물질적 충족이 곧 선이라는 개발 지상주의 등을 이해한다.인간의

신체적·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선이라는 이 근대적 생활 태도가 어떻게 환겨ᅟᅧ

ᆼ 문제를 발생시켜 왔는지를 이해한다.인간의 욕구는 동물의 그것과 달리 자연

적 본능에 의해 한정지어져 있지 않으므로 더 많은 소비를 촉발하게 되고 새로

운 소비 상품을 개발하게 한다.이는 자연히 자연 자원의 소모를 과도하게 하고,

결국 자연적 환경 상태를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자연 고갈,기후 변화,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나는 인류적 삶의 위협 요소가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주의와 개

발주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평범한 물질주의

적 생활과 친환경적 생활 방식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생활 속에서 이

들 간의 조화를 이를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 자극을 준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만으로는 환경 문제의 극복 방안이 나오기 어려움을

깨닫고 생태주의적 관점의 적합성,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나아가 이 두 관

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을 조화시킬 제3의 견해를 모색해 본다.

교수·학습상의 유의해야 할 점은 환경 문제를 다룬다 하여 인류 문명의 발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좀 더 균형을 갖춘 문명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

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원 소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현 세대

가 양보한다는 도덕적 태도가 요구됨을 인식시키도록 한다.삶의 단위를 개인에

서 친분 있는 작은 공동체로 확대하고,여기서 더 나아가 친분 없는 익명적 존재

에 대하여 인간적 동류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종국에 가서는 인류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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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음으로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81)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덕 교과는 인간

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인간과 사회,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

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이를 위해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판단능력

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기에 상응하는 도덕적·정신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우리 사회의 급격

한 다원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도덕과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의 가치관 및 국가 정체성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지구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덕과는 학생들이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인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과

적극적인 실천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년군별(중학교 1∼3학년)성취기준을 보면,바람직한 가치·규범의 의미와 중

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자신,우리·타인,사회·국가·지구공동체,자연·초월

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고 도덕적

인 문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

리며,도덕적 주체로서 책임 있게 행동한다.

영역 성취 기준을 보면,자신과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자연

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함양하고,우주적 또는 초월적 가치의 지평에서 이상적

삶을 설계하며,이를 바탕으로 인간 및 사회를 도덕적으로 성찰하려는 태도를 지

81)교육과학기술부(2011),｢2011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도덕과｣,교육과학기술부,p.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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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학습내용별 성취 기준을 보면,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부분에서 중간 주제

인 환경친화적인 삶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윤리적 관

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

양한다.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가 곧 인간 삶의 파괴로 직결됨을 인식하고,자신

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본다.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삶 혹은 녹색 생활 실천 역량

을 함양한다.

하위 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정과 산업화 및 도시화와 환경 파괴 문제,우리들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 평가,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천에서 녹색 생활양

식과 녹색 소비를 한다.

위 내용처럼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중 환

경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도덕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윤리교육에서 지식이 갖는 가치를 무시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환경윤리교육에서는 환경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활동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가치와 신념 등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도덕 교과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과학

적 지식보다는 가치적,윤리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많이 다

루고 있으나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 기본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교과 시간이 중학교 1·2·3학년 내용을 한

학년이나 2개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1·2·3학년 과정 중 환경윤리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도덕

과 교육의 현실이다.인성과 가치관은 정확한 시기에 가르쳐야 만이 더욱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그리고 도덕 교과서가 제 7차 교육과정에서까지 만들어진 국

정교과서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인 8종

도덕 교과서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2013년부터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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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롭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할 예정에 있다.이처럼 새롭게 변화

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나 반면에

정착도 되기 전에 바뀐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또한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제대로 환경윤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도덕과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 특성상 지식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

까지 함양 시켜야 하는데,현재 시행 되고 있는 집중이수제로는 도덕 교과목이

명목상 존재한다는 것과 도덕 교과목의 특성이 없는,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식의 교과로 전락하게 되었다.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시기와

시간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은 환경위기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이

어야 한다.도덕 교과에서는 환경위기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

지 않고 학생들의 탐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

는 구체적 활동과 연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또한 그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인지적 가치관을 형

성할 수 있는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환경윤리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제 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환경윤리교육에 대해 많은 시도와 변화를

가지고 왔다.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의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 차원에서 전개되는 환경윤리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

다.82)

첫째,교육 내용의 설정에 있어서 대체로 과학 기술적,기능주의적 접근에 치

우쳐 있다는 것이다.즉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조적 처방보다는 기술 공학

82)최석진 외 22명(2002),｢21세기 한국의 환경교육｣,서울 :교육과학사,p.42∼ 43.



- 41 -

적 접근을 강조하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인구 문제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산업화,도시화와 같은 현상화 된 측면으로 한정하고,환경 문제의 실

상을 공동체의 붕괴나 사회내의 갈등 관계 등이 제외된 환경 오염 등으로 협소

화 시키고 있다.이러한 접근은 환경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사회적,경제

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하고 학년 간,교과 간의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학년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 환경문

제의 많은 영역 중 일부분만이 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학년에 올라감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환경윤리교육의 방법론은 체험 중심의 현장 학습,조사,토론 학습 등이

중요하다.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

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환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중학교에서는 환경윤리교육은 일부 특별 활동의 부서,

소수 환경반 학생들의 분리수거운동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환경 의식이

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든지,환경 보호 운동을 직접 실천하도록 이끄

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경 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또한 여

러 교과에서 환경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교과는 도덕교과라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바로 학생 스스로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관 형성과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환경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그리고 환경윤리교육은 환경 윤리의 확립을 기반으로 하

고서야 환경윤리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환경 문제를 도덕,

윤리의 틀 속에서 환경 윤리로써 다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올바른 환경윤리교

육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경윤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첫 번

째 과제는 중학교의 수준에서 환경윤리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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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각 과목끼리 연계가 부족하고 혼재되어 있다.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목을 신설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

지 않다는 것이다.그럼 중학교에서 환경윤리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그 대안으로 공통교과목인 도덕과가 환경 과목을 대신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그러나 도덕과가 환경윤리교육으로 대처할 수 있으

나 환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보다는 가치적,윤리적인 측면에서 대

안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의 전

반적인 생태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노자가 자연의 섭리에 인간의 욕망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럼 ‘자연 친화적 인식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

간의 경쟁적 이익추구와 욕망충족에 대하여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

과 이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과제이다.

노자는 자연을 이용과 파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

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자연이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하였다.즉,자연을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경쟁적 이익 추구와 욕

망충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위(無爲)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

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세 번째 과제는 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는 것이 과제이다.또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연구가 과제이다.환경윤리교육은 개인윤리

적 접근과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환경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그러나 환경위기의 기본적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주입식 강의 위주로 환경윤리교육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를 만들어

질 수 있다.그 이유는 환경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능력과 환경윤리교육

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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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환경윤리교육은 단순히 인지적인 환경지식만을 가르치

고 외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실천처럼 억지로 하는 것

이 아니라 마음의 한가운데서 흘러 나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내면화되어 스스로 실

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과에서도 환경부분이 1학년에 집중되

어 있어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과제이다.

현재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교과 시간이 중학교 1·2·3학년 내용을 한 학년이

나 2개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1·2·3학년 과정 중 환경윤리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도덕과 교육

의 현실이다.인성과 가치관은 정확한 시기에 가르쳐야 만이 더욱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도덕과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 특성상 지식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

까지 함양 시켜야 하는데,현재 시행 되고 있는 집중이수제로는 도덕 교과목이

명목상 존재한다는 것과 도덕 교과목의 특성이 없는,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식의 교과로 전락하게 되었다.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시기와

시간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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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노자의 자연사상에 기초한 중학교 도덕과 환경윤리교육 방안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위기에 대해서 그 해결방법과 대응책을 논함에

있어 교육적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은 교육적 처방이야말로 보다 미래지향적으

로 지역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화로운 최선의 길을 제시하

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왜냐하면 앞서 언급하듯이 환경윤리교육은 그

특성상 미래의 관심사이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즉 인간이

자연과의 유대감을 거부하고 자연을 거스르고 지배하고자 하는 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경윤리교육을 통해 현재의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

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궁극적으로 환경윤리교육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

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현재의 과제

인 환경위기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청소년 환경윤리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83)

첫째,생태학적 위기를 올바로 인식하여 생태계 위기를 가져온 가치 구조의 변

환을 요구한다.둘째,서양의 과학주의적 환경 해결 방안이 도달한 한계를 지우

자,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동양의 자연주의적 생명의 틀로써 제시한다.셋

째,홀리스틱 접근으로 인간과 자연과 관계를 재정립하여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

하고자 홀리스틱(holistic)세계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넷째,환경교육

의 궁극적 목표를 ‘환경 친화적 행태’로 규정하고 환경적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인지,정의,행동적 영역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환경윤리교육의 기본방향에 나타난 것처럼 바람직한 여러 환경윤리교육의 교

83)최석진 외 22명(2002),전게서,p.25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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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방안들 중 근본적 문제인 인간들의 인간중심적인 사상 즉,자연을 항상 인

간의 필요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겸허하게 자

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84)이런

의미에서 동양적 자연사상은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자연에 대한 인식의 확립

지금까지 살펴본 노자의 자연관에서의 환경윤리적 관점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

시지를 던져 주는데,특히 노자의 주된 사상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

하고 있다.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이를 이용,파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

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자연이법

(自然理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그 예로서 인간들의 생활을 위한 삶의 영역인 땅을 넓히기 위해 바다의 갯벌

과 습지들을 매립하여 자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생태계 파괴 및 바다 오염 등을 한 층 가증시키고,열대우림지역 나무들

을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정화하는 순환작용을 단절시켜 지

구 온실효과가 발생,지표상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내륙지방은 건조해져 사막화

가 가속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황사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반면 지구

온실효과로 인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상당히 많은 양이 급속도로 녹아 현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온실효과의 영향을 받아 녹아

내려가고 있다.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수몰될 위기까지

처해 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72장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

면 더욱 큰 두려움이 이를 것이다.즉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해로움이

생길 것이다.”85)라고 했다.인간은 자연이법(自然理法)을 따르지 않고 인간 자신

84)조현규(2002),“노자 자연철학의 환경윤리교육적 의미”｢교육철학」,제 21집,한국교육철학회,p.211.

85)｢道德經｣72장,“民不畏威 則大威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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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편리함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인간이 천지만물의 일부분인 한 그 결

과는 인간의 파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이로 인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인간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말 것이다.그러므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37장

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고요히 있게 되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86)와 같이 인위적인 작위(作爲)를 하지 않고 자연이법(自然理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인간은 욕심을 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자연과 조화로워야 한

다.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이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인간들은 자연(自然)의

이법(理法)에 따라 행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노자의 자연관은 이렇게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로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였고,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자연은 우리의 도구이며,이용 대상일 뿐이다.’라

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은 자연과의 부조화

(不調和)현상을 더욱 악화시켰고,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환경파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인류가 서

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사고방식을 받아들여 그들의 머릿속에 인간 대 자연이라

는 대결구도를 심어 넣었고,이렇게 굳어진 가치관은 자연을 인간에게서 밀어내

게 만들었다.하지만 노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있어,인간과 자연을 둘

로 나누어 보는 것을 부정하고,또한 모순으로 보았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25장에서 “사람(人)은 지(地)를 본받고,지(地)는 천

(天)을 본받고,천(天)은 도(道)를 본받고,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87)고

말하고 있다.즉,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을 본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여기

서 노자의 자연관인 인간과 자연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여기고 있는 일원론적 세

계관을 나타낸다.

현재 환경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자연과의 조화로

운 삶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렇다고 현대문명 생활을 모두 버리고 원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이 말은 인간만이 위대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생

86)｢道德經｣37장,“不欲以靜 天下將自定.”

87)｢道德經｣25장,“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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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버리고 인간이 자연(自然)의 이법(理法)에 따르며 자연과 함께 공존(共存)해

야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노자의 자연관이 말하는 “자연과의 공존”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구성원으

로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

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윤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다면 더욱 이해가 쉬워질 것이고,이로 인해 더욱 심도 있는 환경윤리의 이론

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즉,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실제적이고,체험적인 환

경윤리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환경윤리교육의 장이란 환경윤리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실내 보다는 야외공간에 위치하며,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환경윤리교육에서의 야외

환경윤리교육은 환경태도와 가치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며,야외 캠핑체험,또한

환경 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체험학습은 무엇보다도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의 장을 통한 환경윤리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환경에 대한 자기환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자기환경화란 환경과의 의도된 물리·심리적인 접촉을 통해 비자기환경을

자기환경으로 인식하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과정 혹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은 이러한 자기환경전략의 일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환경 상 야외 환경윤리교육과 야외 캠핑 체험,그리고 현장체

험 학습을 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고교 입시라는 부분

때문에 체험 학습보다는 입시 위주의 이론학습에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실제적으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외활동 학습이라는 야

외 체험학습(소풍)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각 학년에서는 인성수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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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야영 활동),도외 체험학습(2학년 수학여행),야외 체험활동(3학년 야영 활

동)을 통해 야외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한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자

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그로인해 자연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사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또한 지금까지

주장했던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나타난 자연과의 일원론적 관계와 자연이법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각 학년 야외체험학습 시간에 계발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인 제주 석회암 동굴과 제주 해변 등을 탐색하여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태

계를 접하고,자연과 계발이 서로 친화적인 상태인 곳인 제주 올렛길과 한라산

숲길 등을 탐색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계발의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다.그리고 하

수종말처리장에 방문하여 사람들이 얼마다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고 학생 본인이

얼마나 자연에 대해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을 직접 봄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인 알맞은 소비생활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연이법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이고 뜻 깊은 활동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

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2.무위자연(無爲自然)덕목의 체득

노자의 자연관에서의 무위(無爲)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

져준다.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즉,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여기서 인위

(人爲)와 유위(有爲)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인간의 편리한 생

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위(無爲)의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

다.이런 무위(無爲)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여러 행위.즉,당위로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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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노자의 ｢도덕경(道德經)｣8장에서 “가

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겨루지 않는다.뭇사람이

꺼려하는 곳에 처한다.”와 같이 상선(上善)을 물(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

다.88)물(水)은 모든 생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육의 근원이다.그러면서도 아무

와도 경쟁하지 않고,전혀 사심도 없으며,아무도 있기를 꺼려하는 곳을 찾아 간

다.이것이 물(水)의 덕행(德行)이며 이를 가리켜 노자는 상선(上善)이라 말한다.

또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28장에서는 “그 남성성을 알고 그 여성성을 지

키면,천하의 계곡이 된다.천하의 계곡이 되면 언제나 덕이 떠나질 않아,어린아

기의 단계로 되돌아간다.그 백생을 알고 그 흑생을 지키면,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언제나 덕이 어긋나질 않아,한계가 없는 곳으로 되돌아간

다.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천하의 골이 된다.천하의 골이 되면

언제나 덕이 곧 족하게 되어,질박한 통나무로 되돌아간다.통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된다.성인은 그 통나무의 이치를 써서,통치자 노릇을 한다.그러므로 큰

통치는 가르지 않는다.”89)으로 세가지인 ‘복귀어영아(復歸於嬰兒)복귀어무극(復

歸於無極)복귀어박(復歸於樸)’의 무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무위(無爲)를 구체적으로 실천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첫째,복귀

어영아(復歸於嬰兒)는 유약(柔弱)을 강조,어린 아이를 비유하여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말을 한다.하지만 어린 아이가 되자라는

뜻이 아니라 가식(假飾)없이 순수하며 억세지 않고 부드러우며,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즉,유약(柔弱)과

같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여 유약(柔弱)이 무위(無爲)

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복귀어무극(復歸於無極)은 무극(無極)을 돌아가는 의미로 여기서 무극(無

極)이란 극단이 없는 것을 말한다.양극의 대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런 극단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88)｢道德經｣8장,“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89)｢道德經｣28장,“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復歸於嬰兒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

式 常德不忒 復歸於無極 知其榮 守其辱 爲天下谷 爲天下谷 常德乃足 復歸於樸 樸散則爲

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故大制不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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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복귀어박(復歸於樸)은 현대 환경윤리에서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

요한 실천윤리인 소박(素朴)을 말하고 있다.노자는 도구적 문명관으로 인한 폐

해를 막기 위해 소박(樸)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즉 소박한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여기서 박(樸)이란 나무등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인위가 가미 되

지 않는 소박성을 지시한다.노자는 인간이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한 것은 순박한

경지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이는 허례(虛禮)와 꾸밈,그리고 기교 등

을 거부하는 것.즉,적극적으로 소박성의 세계를 획득하지 않으면 허례와 꾸밈,

그리고 기교라는 악덕(惡德)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에 철저하게 거부

하는 명제이다.90)

따라서,소박(素朴)을 따라 지키고,욕심을 적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위

(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이다.소박(素朴)은 문명의 형식과 허구를 버리고 자연 상

태로 돌아가는 것,인간의 본래 상태인 무위(無爲)를 행해 자연(自然)으로 돌아가

는 길이다.이러한 경지가 곧 성인의 경지이며,도(道)에 합치된 이상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가치인 것이다.노자의 자연사상에 함의되어 있는 과욕을 억

제하고,소박으로 회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다른 무엇보다도 인

간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의 수립과 시행

환경위기는 총체적인 문제이며,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점에서 당장 실천해야 하는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환경문제

에 대해 개인윤리적 접근으로 하여 통합적이고,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당위에 직면하게 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환경윤리

교육이다.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주체들로 하여금 환경위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

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

90)김길환(1981),｢동양윤리사상｣,서울:일지사,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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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환경윤리교육만큼 확실하게 환경문제의 해결을 담보해 낼만한 장치를 발견

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문제는 그것은 공학적 문제임과 동시에 윤리적 문제이고,개인적 문

제임과 동시에 사회구조적 문제이다.환경문제가 지니는 총체성을 전제로 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환경윤리교육은 당연히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해야 한다.우선 학문적으로는 인문·사회과학이 바탕이 되고,환경문제를 측정하

거나 실제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환경공학의 도움으로 환경학이 성립될 수

있다.환경윤리교육은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통합적 접근이 기초가 된다.

환경윤리교육은 이처럼 지식,가치 및 태도,기능을 통합한 교육이어야 하기에

단순히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환경오염의 기술공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환경윤리교육은 자연,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91)또한 다른 환경 교육적 접근이 통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

는 것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위기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환경위기를 본질적으로 깨닫고,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교육적 접근이 중요시 되는 이유92)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이한 관점을 통합하는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

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깨어있

는’대중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즉 우리는 인간의 편리와 이익만을 존중할 것이 아니

라,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

91)진교훈(1998),전게서,p.228.

92)한국교육개발원(1994),｢환경탐구시리즈｣,서울:삼화출판사,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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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노자의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상관론은 오늘날 우리가 생태계의 위

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자연관임이 분명하다.

셋째,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우리들 자신의 내

면에 있으므로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친환경적 덕성배양(德性培養)교육을 통해

진정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또

한 환경윤리교육은 환경과 인간의 관련성 이해,환경에 대한 윤리성 제고,자원

의 보전과 대책의 수립,실천 등을 위해 필요하다.환경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환

경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환경윤리교육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기본적으로 도덕교사들이 환경윤

리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

이다.이에 교사들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세 가지 요건93)이 필요하다.첫 번째 요

건은 환경의 위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윤리학에 대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하고,그것도 피

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공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두 번째 요건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대안들을 모색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들 수

있다.세 번째 요건은 이러한 능력들을 도덕 교과의 범위 내에서 재해석하여 실

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적 능력을 들 수 있다.동시에 교과외적 환경교육과의 연

계성을 확보해낼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도덕교사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이다.그러나 도덕교사들

이 이 요건들만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환경윤리교육의 방향이 정립되는 것은 아

니다.이 요건들을 통해 환경윤리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있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이것이 바로 환경윤리

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방법이다.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방법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자한다면 무엇보

다도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사회에서 요구하는 환경윤리

93)추병완 외 3인(2011),｢윤리학과 도덕교육 2｣,서울 :인간사랑,p.39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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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내용이나 환경 교과 그 자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인간의 도덕성을 약 12세를 전후하여 타율성의 단계에서 자율성

의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맞게 된다.즉,도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환경가치에 대한 탐구적 학습전략이 요구되

는 것이다.환경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인식,개인의 가치와 행동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의 분석,환경적으로 보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의 결정,새로운 행동이 수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으

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가치와 그 의미를 심사숙고케 하고 자신

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행동과 선택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환경윤리의식은 인지적,정의적,행위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윤리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제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

러한 교수-학습전략은 학생 중심의 참여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특성,내용과 형식

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이러한 방향을 기본으로 환경윤리교육 교수-학

습 과정의 원리9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습목표는 관련되는 ‘사실과 개념의 이해,현상에 내재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과학적 탐구,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실제적인 참여 활동’등 여

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물론,이러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학습 과정의 단계적 위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즉,먼저 학습은

알고자 하는 현상을 어떤 사실적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그 다음에는 문제가 왜 심화되었는지 이유를 밝혀내어야 한다.이는

바로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즉,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일이다.교

육 목표를 어느 것에 두는가에 따라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의 기반이 달라지게

된다.

둘째,학습 자료는 교과서와 교과서 외의 자료 및 학습자의 실제 경험 세계 그

자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교과서는 표준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도서로서 교수-

94)박태윤 외 5인(2003),전게서,p.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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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과 평가를 결정하는 중심 고리 기능을 하고 있다.그러나 교과서가 가

지고 있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현실 세계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이제

는 교과서 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으며,더 나아가 학습자의 실제 경

험 그 자체를 교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셋째,교과 운영 방식은 분과형,교과간 통합형 및 교과 구획 해체형 등으로

나누는데,이는 위의 교수 자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교과서만으로 가르치면 분

석적인 방법론을 배경으로 한 분과형이 되지만,그 외 자료를 사용하면 통합하기

가 더 쉽다.학습자 경험 세계를 도입하면 분석적 방법론에서 총체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이 때는 교육이 어느 교과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구획을 해체시켜 완전 통합으로 나가게 된다.

넷째,학습자를 조직하는 방법에는 ‘개별화와 집단화’의 두 가지가 있다.학습

자 개개인을 단위로 하는 개별화 학습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설정

한 학습 목표와 계획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전개해서 주체적인 학습 능력을 길

러주는 학습 방법이다.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하나의 정형화된 모

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그 과정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

면서 오히려 닫힌 교육으로 나아가는 문제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교수-학습 과정의 주체면에서는 교사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이는 위의 학습자 조직 방법과 연결되어 있다.전통적으로는 교

사가 주체이고 학습자는 객체로 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이제는 학습자가 스

스로 자기 학습을 이끌어 가고 교사는 안내 구실을 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나

오고 있다.

여섯째,교사나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자율의 범위가 있다.이

부분에는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선택 및 학습 내용 자체의 선정 등이 있다.

이미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접근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근본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학습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 교수-학습 과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환경윤리교육의 방법

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어떤 유형의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라

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환경윤리교육은 환경에 대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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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과 환경문제가 여러 영역에 관련해서 발생한

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특정 학문별 분과형 보다는 간 학문적이나 다

학문적인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 말할 수 있다.

앞서 교사들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요건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함에 있다.위 글에서 살펴본 노자의

자연관을 통해 사물의 질서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세계는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고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는 순환적 세계임을 재정립을 통해 다시 한번 중

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

지만,일단 사물의 질서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인간과 자

연을 유기적인 관계 즉,공생관계(共生關係)로 보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만 지식도 있으며,또한 그에 따른 실천도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인간들의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을 강조하는 노자의 자연관적 관점에서 환경윤리교육이

나아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환경윤리교육은 결국,‘환경에 대한’지식의 전달 과정이나 ‘환

경으로부터’배우는 환경윤리적인 덕성(德性)을 기르는 교육만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의식고양,행동 실천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적인’아니 더 정확하게는 ‘생

태학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95)

그러나 현재 환경윤리교육은 과학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 과정을 통제하

고 의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 많은 과학기술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악화 된 환경위기의 문제를 단번에 해

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과학기술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감소되었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

이 오늘날의 추세이다.“과학기술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95)정유성(1994),｢사람,삶,되살림｣,서울:한울,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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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 체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므

로 환경문제의 해결은 생태계 중심의 일련의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문화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즉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왜냐하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가치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96)라는

말처럼 현대의 환경위기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이고 개인윤리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이에 환경윤리교육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인지적인 환경지식만을

가르치고 외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실천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가운데서 흘러 나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내면화되어 스스

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따라

서 오염이 된 자연 환경을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기계론적 자연관,그리고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해결해 나가려

고 모순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내재된 환경윤리교육을 동양의 일원론적 사고

방식인 자연관,특히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가르침을 통해 지식이나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일원론적인 철학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

육이 되어야 한다.또한 자(慈)와 무욕(無慾),도(道),덕(德),검(儉)과 지(止)사

상 등이 통합적인 환경윤리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환경윤리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우리나라 환경윤리교육 자료의 개발은 다른 일반 교육자료에 비하면 매우 빈

약한 편이나,근래에 들어와 여러 기관에서 보조자료들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교수-학습과정에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96)어빈 라즐로(1999),｢비전 2020｣,변종현 역(1999),서울:민음사,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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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 길이 멀다.일반적으로 환경윤리교육 자료의 종류는 교육자료의 역할로써

교과서,교사용 지도서,지도,학생용 참고도서,시사 정기 간행물 등이 있고,현

장체험,사진,삽화,슬라이드,VTR,TV 등의 시청각자료가 있다.97)환경윤리교

육의 교수-학습방법 또한 환경문제의 복잡성,환경교육 상황의 다양성,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률적으

로 제시하기는 어렵다.아직 우리나라의 환경윤리교육 역사와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탓도 있으나 다른 교과와 비교해 볼 때 환경윤리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

수-학습 전략은 미진한 실정이다.가능하면 초기에는 관찰,게임,현장견학 또는

방문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과제학습,사

례학습,문제해결학습 등의 개별학습 활동 또는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안하고 있다.앞으로도 환경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

수-학습 전략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효과적인 환경윤리

교육을 위한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로

는 야외학습(47.5%),영상자료(39%),슬라이드나 화보(11.9%),책에 의한 인쇄자

료(0.8%)로 나타나 야외학습이나 시청각 자료라 효과적으로 나타났다.98)이는 현

재의 환경관련 교과서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효과적인 환경윤리교육을 하기에

는 부족하다는 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환경윤리교육에 쓰이게 될 교과

서와 자료는 이 점을 고려해서 현장 중심적인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

내에서의 환경윤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자료의 개발보급

(36%)’,‘체계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마련(30.7%)’,‘사회적 환경교육의 풍토성

(26.3%)’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환경윤리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

하고자 하는데 다양한 자료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99)

환경윤리교육자료 개발은 환경윤리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료 개발 시 학생들

이 직접 경험을 중시하고 단지 교실의 지식적 교과가 아니므로,여러 매체 및 환

경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및 간접 경험을 통한 교육이 산 환경윤리교육이 될

97)윤정란(2002),｢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p.

48.

98)이효녕(2000),｢학교환경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제시를 통한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해결접근｣,한국환경교

육협회,p.32∼33.

99)이점봉(1994),｢환경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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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즉 여러 가지 환경오염실태의 시청각 자료나 CD-ROM자료들은 효과적

인 매체가 될 수 있다.그러나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가 미흡하다고

대답하였고,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환경윤리교육을 할 것인가의 해결이

없이는 올바른 환경윤리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대다수 학생들이 대중매

체 및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중매체를 이용한 환경윤리교

육 자료개발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100)라고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

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매우 필요하다.결국 단순한 실

적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사들과 학교환경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이 일치할 때 효과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한

국 환경교육학회의 연구보고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환경윤리교육의 방법으로 강의식(63%),조사(37.7%),토론(28.9%),실험실습

(17.4%),시사자료활용(15.3%),현장학습(13.1%),탐구(11.9%),멀티미디어를 통한

방법(8.1%),열린교육방법(6.8%),기타(3%),게임(2.1%)의 순서로 나타나서 강의

식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101)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윤리교육은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를

보면 많은 교사들이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다양한 교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개발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100)박영미(2005),｢환경윤리의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p.51.

101)박경숙(2002),｢환경교육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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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본 논문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해결의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자의 자연사상을 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 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 방법으로

도덕경과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본 자료로 삼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

들을 활용하였다.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의 자연사상은 도를 원리로 하는 덕과 무위자연의 사상이다.도는 만물의

근원에 대한 명칭이다.도는 천지의 시작인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이

는 대,허,무 등으로 불린다.도는 만물을 저절로 생성변화하게 둔다.그래서 무

위이다.덕은 도의 본질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는 사람이나 사물

을 통해 발휘되는 도의 공능(功能)이다.덕에는 상덕과 하덕이 있다.상덕은 자애

(慈),검소(儉),겸손(謙)으로 무위,무욕한 것이다.하덕은 그와 반대이다.노자의

모든 사상은 도를 기반으로 덕으로 나타난다.자연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그것

은 무위의 상태이다.즉 스스로 그러한 상태이다.무위는 무인위(無人爲),무작위

(無作爲)로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노자는 자연(自然)을 천지만물의 움직임으로 보았고,무위(無爲)는 인간의 움직

임으로 보았다.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의 원리가 반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무위(無爲)는 의미상 구별이 되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 한다.즉 자연(自然)은 진리의 존재를 언급한 것

이라면,무위(無爲)는 인간 존재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그리하여 노자는 무위

자연(無爲自然)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천하가 자정(自正)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무위(無爲)를 제시하

였던 것이다.이렇게 볼 때,노자의 자연은 순수존재와 만물의 운동에 대한 논의

였다면,무위(無爲)는 자연(自然)이라는 개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실천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自然)과 무위(無爲)양자는 둘이면

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이는 자연이 도(道)의 운동·변화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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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라면 그에 따르는 자연한 행위가 바로 무위(無爲)이기 때문이며,그 모두가

자화자정(自化自正)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결국,노자가 말하는 자연이란

근원으로서의 도(道)가 운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환경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도는 환경윤리

와 생태철학의 근거가 된다.즉 도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탈인간중심주의,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순환체계가 그것이다.또한 무위로부터 환경윤리적

규범으로서의 덕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배려의 자애(慈)와 욕망을 그치는 검소

(儉),공생과 조화의 겸손(謙)등이다.

한편 우리의 환경윤리교육은 제 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실적

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시행을 위해 노력

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교육 차

원에서 전개되는 환경윤리교육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교육 내용의 설정에 있어서 대체로 과학 기술적,기능주의적 접근에 치

우쳐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접근은 환경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

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하고 학년 간,교과 간의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환경 과목을 선

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중학교에서는 환경윤리교육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경윤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첫 번

째 과제는 중학교의 수준에서 환경윤리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고 있다.그

러나 각 과목끼리 연계가 부족하고 혼재되어 있다.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목을 신설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

지 않다는 것이다.그럼 중학교에서 환경윤리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환경윤리교육이 함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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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노자가 자연의 섭리에 인간의 욕망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럼 ‘자연 친화적 인식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

간의 경쟁적 이익추구와 욕망충족에 대하여 반성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가치관

과 이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과제이다.바로 무위(無爲)의 자세

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현재의 학교 환경윤리교육은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윤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하다는 것이 과제이다.또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연구가 과제이다.교사들의 능력과 환경윤

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집중이수제로 인해 도덕과에서도 환경부분이 1학년에 집중되

어 있어 1학년 과정을 대충 살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과제이다.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알맞은 시기와 시간을 통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그리

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자발적으

로 행동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와 현실 파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환경윤리교육 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이것은 서구적

사고로부터 노자의 환경윤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다.노자는 자연과

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이를 이용,파

괴할 수 있다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은 일부분이자 동반자임

을 인식하고 자연이법(自然理法)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서구의 이원론적(二元論的)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

였고,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자연은 우리의 도구이며,이용 대상일 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은 자연과의 부조화(不

調和)현상을 더욱 악화시켰고,인간 대 자연이라는 대결구도를 심어 넣었고,이

렇게 굳어진 가치관은 자연을 인간에게서 밀어내게 만들었다.이러한 사고로부터

전환하여 노자의 자연관이 말하는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갖고 자연의 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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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신의 편익을 위한 인위적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로서 자연을 공

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환경윤리교육을 위해

서는 실제적이고,체험적인 환경윤리교육의 장이 필요하다.환경윤리교육의 장이

란 환경윤리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실내 보다는 야외공간에 위

치하며,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이러

한 환경 속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

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은 분명

하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무위자연의 덕목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노자의 자연관에

서의 무위(無爲)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노자가 말

하는 무위(無爲)는 인위(人爲)와 유위(有爲)가 제거된 상태를 뜻한다.즉,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여기서 인위(人爲)와 유위(有爲)

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이것을 막기 위해서

는 인간은 무위(無爲)의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그렇다면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그것은 물(水)의 덕행(德行)이며 이를 가리켜 노자는 상선(上

善)이라 말한다.또한 노자는 ‘복귀어영아(復歸於嬰兒),복귀어무극(復歸於無極),

복귀어박(復歸於樸)’의 세가지를 무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복귀어영아(復歸於嬰兒)는 유약(柔弱)을 강조,어린 아이를 비유

하여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복귀어무극

(復歸於無極)은 무극(無極)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여기서 무극(無極)이란 극단이

없는 것을 말한다.양극의 대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런 극단

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복귀어박(復歸於樸)은 현대 환경윤리에서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인 소박(素朴)을 말하고 있다.과욕

을 억제하고,소박으로 회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다른 무엇보다

도 인간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환

경윤리교육은 자연,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

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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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또한 다른 환경 교육적 접근이 통합될 수 있는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환경윤리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환경위기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환경위기를 본질적으로

깨닫고,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이는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윤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연관된 문제이다.환경윤리교육의 교수-

학습전략 방법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자한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성장 단

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또한 환경윤리의식은 인지적,정의적,행위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참여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특성,내용과 형

식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정리하자면 환경윤리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인지적인 환경지식만을 가르치고 외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닌 노자가 말하는 도

(道)의 실천처럼 학생 스스로 내면화되어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적

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윤리교육은 역사와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탓도 있으나 다른 교

과와 비교해 볼 때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미진한 실정이다.가능하면 초기

에는 관찰,게임,현장견학 또는 방문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교수-학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과제학습,사례학습,문제해결학습 등의 개별학습 활동 또는

강의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윤리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야외

학습,영상자료,슬라이드나 화보,책에 의한 인쇄자료 순서로 효과적이었다.학

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매우 필요하다.결국 단순한 실적위주의 개

발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사들과 학교환경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일치할 때

효과적인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행 과정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즉 다루는 내용과 대상을 의도

적으로 한정시키고 있고,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물 들인 2차,3

차 자료 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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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nEnvironmentalEthicsEducationBasedon

Lao-Tzu’sIdeaofNature

-CenteredonMiddleSchoolMoralEducation-

Kim Hyun-Ki

MajorinEth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ofEducationofJejuUniversity

(SupervisorYangBang-Ju)

Toresolvecurrentenvironmentalproblem fundamentally,humansneedto

changetheirperceptionregardsnatureatfirst.Inordertohavesuchchange,

sustainableandsystematiceducation iscrucial.Alsochangeofperception

doesnothappeninadaybutitcanonlybeachievedthroughendlessefforts

forlongtime.

Currently,environmentalethicseducation’simportancehasbeenemphasized

due to environmental crisis so Korea had selectable subject regards

environment from 6th Education Curriculum and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hasbeencoveredbymoraleducationsector.

However,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ethicseducationhasmanyproblems.Itlacksmaterial,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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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uch studying,does nothave systematic curriculum,and has low

environmentalinterestofstudents.Alsotheeducationonlyfocusonlecturing

knowledgeandtheenvironmentalpollutioneducationisonlyemphasized.

Thefactorstoresolvethecurrentproblem isbasicallytwo.Firstisto

haveappropriateteacherswithsuchcapability.Secondlytheteachersshould

gain environmentalethicseducation teaching method.Theteachersshould

re-establishrightrelationbetweenhumanandthenaturesothatstudentscan

haveperspectivetoseeorderandvirtueofobjects.Alsotheycanunderstand

that human and nature is connected with organic loop with constant

relationship.Alsoappropriateteachingmethodshouldbeusedtoencourage

studentstodeveloptheircapabilityharmoniouslyandmakethem experience

forthemselves.Theteachershouldnotbejustdeliveringknowledge.

Amongmanyresolutionsforenvironmentalethicseducationproblem,this

studyfocusonimprovingteachingmethodsforenvironmentalethicseducation

based on Lao-Tzu’s idea of nature and seeks ways to overcome

environmentalcrisis.

Especially,this study aims to figure environmentalethics idea from

Lao-Tzu’sideaofnaturesothatwecanovercomeenvironmentalcrisisand

thefollowingarethemainperspectives.

Thirdly,thestudyseekswaystointegrateLao-Tzu'sideaofnaturewith

middleschoolenvironmentethicseducationsothattheeducationremainsas

practicalandempiricalnotjusttoinjectanddeliverknowledge.Withsuch

education,students can have change ofperspective in naturallaw and

monism basedonideaof"Integrationwithnature".Thisallowsthem togain

attitude and mind to love nature spiritually based on idea of"mercy",

"frugality"and"modesty".Also,constantimplementationofLao-Tzu'sideaof

natureonenvironmentalethicseducationwillbringchangeofperceptionand

thiswilltakecrucialroleinovercomingenvironmentalcrisis.

Severedestructiononecosystem,abnormalclimateduetoglobal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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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thernaturaldisastersarekeeponhappeningwithcontinuousdestruction

ofnatureby humans.Thisisseriousproblem forhuman themselvesand

Lao-Tzu'sideaofnaturewhichisharmoniousperspective,willbethekeyto

overcometoday'senvironmental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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